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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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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이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임의표집하였고 3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202명의 아동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본 연구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2

명을 제외한 총 200부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우선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격과는 유

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감

의 전체 설명력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저소득가정, 행복감,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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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며 행복에 가치를 두는 것은 동

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현상이다. 인간이면 누

구나 성, 인종, 경제적 수준, 연령 등에 상관

없이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나 행복

이라는 개념이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

가 추구하는 목적의 전부이자 궁극’이라고 정

의하였다(Lyubomirsky, 2007).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행복이란 긍정

적으로 더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행복감에 관한 국내 연구(박효서, 

2000; 이정화, 2005)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주관

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가장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Diener와 Suh(1997)

의 정의에서는 행복이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개인

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행복

감이 최근에 관심을 끄는데는 개인의 적응과 

삶의 질에 행복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는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선행

연구(조유진, 한지숙, 2010)를 통해 아동의 행

복감이 개인의 적응과 관련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연구결과들은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창의적이고 지적활동이 활발

해져 개인의 적응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는 가운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

되지 않는다(Rojas, 2006)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부부관계, 자녀의 성취 및 

적응,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 및 교육수준, 소

득 등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김명소, 한영석, 2006) 아동

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성

격, 또래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등

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주리(2009)는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

교요인, 또래요인 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개인요인에 성별, 외모, 비행 등을 포

함시키고 있는데, 사춘기가 빨라짐에 따라 아

동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외모와 비행이 초등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경자, 이영희, 

심인옥 및 최윤정(2005)의 질적 연구에서도 외

모가 아동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공영길(2009) 역시 외모를 심리적 안

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

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Holder & 

Coleman, 2008)의 경우에도 신체적 매력이 아

동의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대해 유기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

계 등 생태체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허승

연(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가 유기체 변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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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선정되었는 바, 외모가 아동의 행복감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한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특히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는 외모 이

외에도 성별, 감사, 낙관성, 자기효능감, 유머, 

건강 등을 유기체 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

고 있으며 연구결과 유기체 변인이 다른 변인

에 비해 행복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면서 행복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내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외모 변인 

이외에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

을 하는 낙관주의가 행복을 예측해주는 강력

한 심리적 요인임이 보고되고(원두리, 김교헌, 

2006;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있고 성

격 등의 심리학적 요인도 주관적 안녕감에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Diener, 2000). 성격이란 Allport에 의하면 ‘정말

로 그 사람인 것(what a man really is)’으로 정

의를 내리고 있고 개인을 타인과 구별해주는 

특징적 사고, 정서, 행동을 포함한 독특한 행

동유형(Phares, 1984)이다. 성격에 대한 보편적

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성격에

는 개인차가 있다. 이 개인차를 반영하는 차

원을 특질이라 말하고 학자들마다 성격의 기

본이 되는 특질의 종류와 수가 서로 다르다. 

아이젱크(Eysenck)는 정신병적 경향, 외향성, 신

경증 경향을 성격의 3가지 주요 요인으로 꼽

았고 코스타(Costa)와 맥크레(McCrae)를 포함한 

많은 다른 연구자들은 정서안정성, 외향성, 경

험에 대한 개방성, 동조성, 및 성실성 등 5대 

성격특성요인을, 융(jung)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2가지 유형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성격을 구분짓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차원(김연화, 강문희, 2008)

인 내․외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향성(Introversion)이란 인간의 본능적 

정신에너지인 리비도(Libido)가 내부로 향하

며 내부에 초점을 맞춰 주관적 태도를 나타

내는 경향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외향성

(Extroversion)은 리비도(Libido)가 외부로 향하며 

외부세계에 가치를 두어 자신의 주관성 보다

는 객관적 상황을 보다 중요시한다. 이러한 

내․외향성은 환경 뿐 아니라 유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내․외향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도 완전

히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지는 않으며 즉 정

도의 문제로 어느 쪽의 경향이 다소 우세한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이 어떤 때는 외향적이고 또 다른 때에는 

내향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성격 중에서는 외향적 성격이 주

관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항상 일

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향적 성향

의 사람이 오히려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인

다고 밝힌 연구(Hills & Argyle, 2001)도 있다. 

이외에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신념이나 기대를 의미(Bandura, 1997)

하는 자기효능감 변인이 여러 선행연구들(구

재선, 2005;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 2007)을 

통해 행복을 예측해주는 주요한 변인임이 드

러나고 있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직․간

접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소연희, 2007; Karademas,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스트레스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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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며 자기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안녕감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isschop, Knegsman, 

Beekman, & Deeg, 2004). 특히 자기효능감 변인

에 대해 Bandura(1997)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핵심 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모, 낙

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인 속

성에 주목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 연

구는 주로 성인에 분포되어 있고, 아동을 대

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는 아주 제한적이다(정

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나 의사소통 유형, 성격, 사회적 지지 등과 행

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연화, 2005; 허지

영, 2008)나 심리적 특성과 행복과의 상관연구

(우진희, 2007), 행복 측정 도구 개발(이정미, 

이양희, 2005) 등으로 대부분 일반아동에 국한

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가정 아

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가정의 경우 경제

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으

며 이는 경제활동 당사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특히 아동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즉 기본적으로 저소

득가정에서 아동은 의식주와 의료서비스 등 

생존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기본적 욕구가 충

족되지 않는 총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

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

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보

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구

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에 따르면, 경제적

으로 빈곤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경제적 어

려움에서 기인하는 발달상 적합하지 않은 환

경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이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은 일하는 

부모의 부재로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자랄 위험

성이 높고(배화옥, 2010), 자존감 저하나 소외

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적 어려

움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동의 학

업중단, 자살, 비행 등의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문제

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상

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적응을 잘하는 아

동을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

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변인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연

구(강현아, 2010)에서도 긍정적인 생각, 의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절한 발달과 역량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낮은 소득과 같은 객관

적 상황이 반드시 주관적인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Diener와 Suh(1997)는 행복이 객관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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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지선, 김민영과 서은국(2004)은 

행복의 정의를 개인 내적인 긍정적 정서 상태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박영신과 김의철

(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행복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들이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미루어 볼 때, 행복감은 객관적 상황을 바

라보는 개인의 긍정적 시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고찰

한 결과, 본 연구도 행복감이 객관적이고 외

적인 조건보다는 외모나 자기효능감 등의 개

인내적인 특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는 입장을 지지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에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

상으로 한 행복감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현 상

황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려는 시도는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현장

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근거자

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저소득가정 아동에

게 경제적 지원서비스 이외에 비경제적인 구

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

한 복지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를 근거로 개인 내적인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이 아동

의 행복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력은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으

로 18개 지역아동센터를 임의표집하였다. 지

역아동센터를 선정한 이유는 센터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보호

와 교육, 급식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로 이용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한부모 가정 아동, 

방임․방치되는 아동, 맞벌이 가정 아동 등 

가정내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아

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행복감이라

는 추상적 개념이 저학년 아동이 이해하기에

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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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여

 77(38.5)

123(61.5)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82(41.0)

62(31.0)

56(28.0)

가족

유형

친부모+자녀

모․부자가정

재혼(계부)가정

재혼(계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90(45.0)

78(39.0)

 3( 1.5)

 8( 4.0)

10( 5.0)

11( 5.5)

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비해당

무응답

 52(26.0)

 4( 2.0)

 43(21.5)

 5( 2.5)

 59(29.5)

 37(18.5)

모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비해당

무응답

 61(30.5)

 3( 1.5)

 34(17.0)

 4( 2.0)

 61(30.5)

 37(18.5)

비해당: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무응답: 부모가 현재 함께 거주함에도 응답하지 

않음

표 1.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00)

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38.5%, 여아

가 61.5%로 여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

년은 4학년 41.0%, 5학년 31.0%, 6학년 28.0%

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친부모가 함

께 살고 있는 아동이 45.0%, 한쪽 부모와 살

거나 조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아

동이 49.5%로 조사대상 아동의 약 50% 정도

가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부모가 부재함으로써 

해체가정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교

육수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부 

52명(26%), 모 61명(30.5%)이었고, 전문대학 이

상이 부 53명(26%), 모 41명(20.5%)으로 아버지

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

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문항을 수

정․보완 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3

주 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및 

기관은 임의표집하였고 사전에 센터장과의 접

촉을 통해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협조를 구하였다. 협조에 동의한 센터에 아동

명수를 파악하여 230부 설문지를 보냈으며, 

우편으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배부한 

설무지 중 약 88%에 해당하는 202부의 설문

지가 회수되었으나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2부의 설문지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

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200부만 분석

하였다.

3. 측정도구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환(1998)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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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연화(2005)의 척

도 중 인지적 행복감에 해당하는 20문항을 

활용하였다. 양명환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W-aterman(1993)의 PEAQ(Personall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와 Ryff(1989)의 행복감 

척도(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를 참

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Cronbach α 계수는 .93

이다. 한편 인지적 행복감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총체적 만족감, 즉 생활만족

도를 의미한다. 인지적 행복감의 문항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집이나 학교생활에서 

항상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모든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만족

감을 느낀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항상 사이

좋게 지낸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 등 자기수용, 생활목표,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인지적 행복감 척도의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다소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 α는 .93으

로 높게 나타났다.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 척도는 허승연(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3문항

1) 허승연(2009)이 사용한 외모만족도 척도는 청소

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타당성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함께 아동복지학과 사회

복지학 관련 전문가 2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음.

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외모가 만족스럽

다’, ‘나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호감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

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허

승연, 2009)에서는 Cronbach α가 .85로 나타났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가 .91로 나타났

다.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언

제나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잘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김민

정(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의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김민정, 2006)에

서 Cronbach α는 .6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59로 나타났다. 낙관주의 문항을 

살펴보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

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

어난다’,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

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는 거의 기

대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

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나

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것

으로 예측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에 이르기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

관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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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아동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아

이젱크의 성격차원검사 중 여영진(2003)이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측정가능하도록 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내, 외향성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에 대해 

각각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하기 위해 점수의 

평균보다 높은 아동은 외향성, 낮은 아동은 

내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문항 중 2, 10, 15번은 

역채점 문항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

기 위해 Maddux와 Scherer(1982)의 척도를 김현

숙(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13문항으로 구성

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과제

를 성취하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성취효능감(8

문항)과 사람을 사귀는 자신감인 사회적 효능

감(5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부정적 

문항인 4, 8, 10번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Cronbach α가 .87

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대상 아동 및 가정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외모만족

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 낙

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내적 변인

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

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

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행

복감에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 변인간

의 공변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 바, 본 연

구에서는 행복감에 미치는 가장 설명력이 높

은 변인의 우위를 살펴보고 독립변인의 높은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

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복

감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복감은 외모

만족도, 낙관주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49～.71, p<.001)을 보인 반면, 성격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r=-.43, p<.001). 즉 행복감은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과 상관이 있으

며, 특히 성격의 경우 내향적인 성격이 행복

감과 더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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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행복감 1.00 .49*** .58*** -.43*** .71***

외모만족도  .49*** 1.00 .40*** -.34*** .54***

낙관주의  .58*** .40*** 1.00 -.40 .63***

성격 -.43*** -.34*** -.40*** 1.00*** -.42***

자기효능감  .71*** .54 .63 -.42 1.00

***p<.001

표 2.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간의 상관관계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행복감 낙관주의 .62 .58 9.96*** .34 99.25***

***p<.001

표 4. 낙관주의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행복감 외모만족도 .43 .49 7.83*** .24 61.36***

***p<.001

표 3. 외모만족도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외모만족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감을 준거변인으

로 하여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외모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r2=.24, F=61.36, p<.001), 외모만족

도를 예측해주는 행복감의 전체 설명력은 

24%로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낙관주의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4에서 살펴본 결

과, 낙관주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r
2
=.34, F= 

99.25, p<.001).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낙관주의

의 전체 설명력은 34%로 나타났고 낙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격 

역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
2
=.18, 

F=44.18, p<.001).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성격

의 전체 설명력은 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 성격일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

감에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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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행복감 성격 -1.34 -.43 -6.65*** .18 44.18***

표 5. 성격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F

행복감 자기효능감 .73 .71 14.29*** .51 204.09***

표 6. 자기효능감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t ΔR2 ΔF R2 F

행복감

자기효능감 .49 7.22*** .52 52.14*** .52 204.96***

낙관주의 .20 3.13** .03 9.77** .55 13.69***

성격 -.11 -2.06* .01 4.25* .56 5.51*

외모만족도 .11 1.97 .01 3.87 .57 3.87

*p<.05, ** p<.01, ***p<.001

표 7.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N=200)

해 살펴본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r2= ***p<.001 

.51, F=204.09, p<.001). 즉 행복감을 예측해주

는 자기효능감의 전체설명력은 51%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저소득가

정 아동의 행복감도 더불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설명력의 우위를 살펴보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

복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외모만족도, 낙관

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변인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각

각의 예측변인이 행복감을 예측하는 정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행복감을 

예측해주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성

격이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대

해 52%로 가장 우선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ΔR2=.52, ΔF=52.14, p<.001). 다

음으로 낙관주의에 의해 행복감이 설명되는 

정도는 3%(ΔR
2
=.03, ΔF=9.77, p<.01)를 나타냈

으며,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의 영향을 제외

한 성격의 추가 설명력은 1%(ΔR2=.01, ΔF= 

4.25,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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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력도 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감은 

여러 다양한 개인내적 변인 중에서 자기효능

감에 의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

감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

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표 2를 참조해볼 때 낙관주의와 행복

감간의 상관관계가 .58로 높은 반면에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은 3%로 자기효능감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낙관

주의의 상관이 .63으로 두변인간의 공변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투입된 

변인들의 최종적인 설명력은 57%로 행복감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즉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 등을 탐색함으로

써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우

선 저소득가정의 경우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받으

며 이로 인해 가족구성원,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은 이미 선행연구(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저소득 가

정의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여

러가지 문제들로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사

회․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업중단, 비

행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모든 저소득가정 아동이 문제를 나타내

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잘 적응해나가는 아동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가능

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

는데 있어 행복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개인

의 적응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행복감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적응 뿐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겪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도록 도와주

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본 연구에

서 저소득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데

는 저소득가정 아동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지

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범죄, 빈곤 등의 사회

문제로 연결되어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신속한 개입을 

통해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

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Diener & Seligman, 2004)에

서도 행복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내적 상태가 더 큰 상관을 보인다

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개인내적 변인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밝혀졌다. 우선 외모만족도가 행복감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외모만족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의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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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고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공영길, 2009;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와도 일치한다.

낙관주의 역시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

으로 밝혀졌다. 즉 낙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낙관성이 긍정적인 심

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김민정, 2006; Chang, Sanna, & Yang, 2003)

와 일치를 보인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비관

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보다 자신감과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적고 행복감을 더 

적게 느끼며(Helton, Dember, Warm, & Mattews, 

2000)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덜 경험하고 좀 

더 유연한 적응성을 보인다(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고 밝혀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

다. 따라서 낙관주의와 행복감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행복감과 

낙관주의의 상관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에 대한 낙관주의의 영향력이 자기효능

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낙관주

의와 자기효능감의 공변량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성격의 경우에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격이 아

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

인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이 내향적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성격 요인이 주관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Diener, 2000). 내향

적 성향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과 안정되

고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안정성 등을 통해 높은 주관적 안녕감

을 보인다고 밝힌 결과(Hills & Argyle, 2001)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앞선 다른 많은 

연구와는 상반된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성격 

중에서도 특히 외향적 성격이 행복감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Klein, 1993; Lu, 

1995) 있고 높은 외향성의 성격차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Schimmack, Radhakrishnan, Oishi, 

Dzokoto, & Ahadi, 2002). 뿐만 아니라 성격의 

외향적 성향이 20년 후 주관적 안녕감을 안정

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져(Fujita, 1991) 

외향적 성격의 영향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

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선행연구들은 내․외

향성의 어떤 특정의 성격 성향과 행복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외향의 

성격특성은 많은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인간의 성격특성은 내․외향이 복합적으로 상

호작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형이 다소 두드

러질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김연화, 강문희, 

2008)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자기효능감 변인도 저소득가정 아

동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

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저소득가정 아

동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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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들고 

있으며(Karademas, 200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자기존중감이 높고 긍정적인 안녕감을 가

진다고 밝혀(Bisschop, Knegsman, Beekman, & 

Deeg, 200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

들의 개인내적 변인인 외모만족도, 낙관주의, 

성격,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순차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행복감

에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사람을 사귀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행복, 즐거움 등

의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이 있다(Caprara, 

Steca, Gerbino, Paciello, & Vecchino, 2006)고 밝

혀진 것처럼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핵심적 심리변인(박영신, 김의철, 2011)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신념과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행복하

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

감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 변인을 배제할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

동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

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때 다음과 같은 방법들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아동으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자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성공적 경험은 

가장 영향력있는 것으로 계속적인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따라서 가정, 학교, 또

는 기관에서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공적 수행의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수행의 

경험은 포용적 지도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아동과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고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파악한다면 성공적 경험을 갖는 것은 그리 힘

든 일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부모, 

또래 등에 의해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

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언어적 설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공한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을 고양시켜 주

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빈곤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잦은 성취경험, 모델을 통한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성취경

험을 통해 얻은 자기효능감은 환경이나 상황

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자기신념

으로써 저소득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내부적 힘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원희정, 2006). 또한 초등학교 아

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

요한 변인으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경험은 가족내에서 우

선적으로 이루어지며(Bandura, 1982) 그 중에서

도 부모는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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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부모에 의해 

성공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이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것은 또 다른 연구(주순남, 2002)에서

도 밝혀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기술 등

에 관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 및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를 유도함으로

써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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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Individual Variables Affecting

Levels of Happiness i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Han, Ji-Sook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vidual variables,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on the levels of child happiness in low income famil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202 school-age children from the 4th to 6th grad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local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earcher collected questionnaires for 

three weeks in June 2010. The data gathered from 20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dicated that levels of 

happi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and self-efficacy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Secondly, as a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individual 

variables, self-satisfaction regarding appearance, optimism,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was observed to 

impact upon the happiness level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variable of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impact upon the happiness levels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Key words : low income families, happiness, individual variables,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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